[image: image1.png]



 충남 공주 변화산 기도원에서 1월 25-27일까지 제11회 전국학생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총 283명 참석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은혜롭고 강력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이 승운목자님(연희1)께서 '완전한데로 나아갈지라‘(히5:11-6:2)는 제목으로 개회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좀 더 성장해야겠다는 강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이어 5명의 학생들이 은혜로운 인생소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감을 들으면서 학생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시간에는 김갈렙 목자님(종로1)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막 10:17-31) 라는 제목으로 특강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자님은 사랑하는 말을 베어버린 김유신 장군의 예와 목자님의 마음을 빼앗은 축구를 주와 복음역사를 위해 끊을 것을 결단한 예를 들면서 각자 마음에 우상이 되는 한 가지를 확실히 팔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자고 했습니다. 이후 센타별 장기자랑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찬양, 댄싱, UCC, 연극 등 창의성, 재미, 의미가 담긴 내용들을 준비해와 넘치는 열정과  끼를 발산하였습니다. 

둘째날 이여호수아목자님(한양)께서 ‘열방의 선지자’(렘 1장)라는 제목으로 주제 1강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는 열방의 선지자다’ 함께 외치며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날 저녁은 이여호수아목자님(대전)께서 ‘UBF 초기 개척사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UBF 조상들의 개척정신을 10가지 정리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불타는 목자의 심정, 영적지도자 양성, 철저한 성경중심, 간절한 기도, 한 사람을 주인으로 세우는 일대일 사상, 주는 정신, 군인정신, 공동체 정신과 소회, 개척정신, 교회사적 의미) 학생들은 이 특강을 통해서 개척 조상들의 스피릿과 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인금철목자님(관악5)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2:1-4) 라는 제목으로 주제 2강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죄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과 사명에만 매여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는 좋은 병사로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받은 바 말씀에 기초하여 소감을 깊이 쓰고 그룹별로 발표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올 해는 UBF 설립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50주년을 맞아 선배들의 복음정신을 배우고 계승하고자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수양회였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말씀과 특강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안일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를 뽑고 역사성과 사명의식, 선배들의 복음정신과 선교신앙을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열방의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정체성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장하고자하는 분명한 방향과 소원을 심어주었습니다. 수양회에 참석한 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앞으로 50년 UBF 역사를 계승할 충성스런 주님의 병사들로 견고히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 흥왕한 학생역사, 계승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기록. 손사무엘) 

